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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과장 박대순, 사무관 고성우, 주무관 유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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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
2017년 12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11. 30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,“바로 신고하세요”
1일부터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운영…자동차 점검 때도 리콜내용 안내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늘(12월 1일, 금요일) 부터 교통안전공단 

자동차안전연구원에 ‘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‘를

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,

신속하게 처리한다.

□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

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,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

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(11월 말 기준 157만대)되고

있으나,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

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.

ㅇ 이에 따라,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‘자동차 리콜 소비자

불만 신고센터’를 열고,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

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해나가기로

하였다.

□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

홈페이지 www.car.go.kr에 접속한 후,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

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, 전화 080-357-2500으로도 

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.



- 2 -

ㅇ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

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.

□ 또한,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

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

웹사이트 www.car.go.kr에 공개한다.

ㅇ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,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

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, 리콜의 

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.

□ 한편,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, 국토교통부는 

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(104개)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

내용(리콜 여부, 내용, 기간 등)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

하게 하였다.

ㅇ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(이사장 오영태) 및 전국자동차검

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(회장 전원식)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, 전국의

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

록 할 예정이다.

※ 현재 리콜 세부내용을 일간신문, 우편물,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 중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

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자동차정책과 고성우 사무관(☎044-201-38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